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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출장개요

1. 출 장 지 :  말레이시아 페낭  

2. 출장기간 : 2019. 10. 13 ~ 2019. 10. 17 (4박 5일) 

3. 출 장 자
소속 직급 성명 비고 

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소 장  박세훈  EAROPH Korea 임원

글로벌개발협력센터 책임연구원 유희연 EAROPH Korea 회원

4. 출장목적
□ 국토연구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계획 및 주택기구(EAROPH) 한국지부 수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  

및 지역대회 참석을 요청받음 

□ EAROPH 회원국 및 아태 지역 개발도상국의 발전교류 확대방안 모색 및 국토연구원 연구 및 

국제협력사업 활동사항 홍보 

⚬ EAROPH Korea 활동 내역 발표 : 박세훈 소장(‘18~’19년도 국토연구원 국제협력사업 홍보 및 

한국 주택관련 현황 및 정책대응 발표 ) 

5. 출장효과 
□ 대(對) EAROPH 회원국에 한국의 국토계획 및 도시개발 경험 공유 및 회원국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

구축에 기여 

□ 국토연 소개 및 홍보를 통해 공동 연수사업, 컨설팅 사업 등 협력발판 마련  

□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발전방향 탐색 및 제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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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출장일정
일정

(요일)
출발지 도착지 주요 수행업무 비고 

10월13일(일)

인천 (09:50) 인천 출발(KE 613) - 4시간  

홍콩 (12:50) 홍콩 도착 

홍콩 (15:00) 홍콩 출발(KA 691) - 3시간 45분 

  페낭 (18:45) 페낭 도착 

10월14일(월)

(10:00) EAROPH EXCO Meeting 사전 점검 

(14:00-16:30) 52회 집행위원회(EXCO Meeting)

  - 한국 EAROPH 활동보고 및 공유 

- Mia Davidson

(EAROPH 회장) 등 

(17:00-18:00) EAROPH 본부와의 업무협의회 

  - 국토연-EAROPH 향후 협력방안 논의 

- Vincent Micheal 

Patrick 등  

(18:00-20:00) 만찬 

10월15일(화)

Asia-Pacific Urban Forum 7 (APUF 7) 참석 

: 개회식 및 도시 및 국토계획 

(09:00) APUF 7 등록 

(10:00-12:00) 개회식 

(13:00-15:00) 도시혁신 관련 Parallel session

(16:30-18:00) Deep Dive Discussion on Urban 

and Territorial Planning
(17:00-18:30) EAROPH 지역 대표단과의 

업무협의회 

(19:00) 만찬 

10월16일(수)

Asia-Pacific Urban Forum 7 (APUF 7) 참석

: 도시 회복력 및 스마트시티 
(10:00) Leader’s Dialogue 2 on Urban 

Resilience 
(11:30-12:30) Deep Dive Discussion on Urban 

Resilience  

(14:00-15:30) Leader’s Dialogue on Smart 

Cities 

(16:00-17:00) Deep Dive Discussion on Smart 

Cities 

10월17일(목)

페낭 (07:40) 페낭 출발(KA 692) - 4시간 5분 

홍콩  (11:45) 홍콩 도착 

홍콩 (14:05) 홍콩 출발(KE 614) -3시간 40분 

인천 (18:45) 인천 도착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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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수행사항
1. 제 52차 집행위원회(EXCO Meeting) 참석 및 발표 
□ 일시 및 장소: 2019. 10. 14(월) 14:00 /Spice 컨벤션 센터 Function Room 8 

□ 참석자

⚬ Mia Davison(EAROPH 본부 회장), Thirilogachandran Shamugasundram (EAROPH 본부 

사무총장), Jane Stanley(EAROPH 호주 부회장), Edric Marco C. Florentino (EAROPH 필리핀 

회장) Noliza Hashim(전 EAROPH 사무국장), John Koh(EAROPH 명예회장, 건축가) 등 관계자 

30여명 

⚬ 국토연구원 : 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논의내용 

⚬ EAROPH 회원국 유치를 위한 국가 참여 의향 파악  

  -  (싱가폴) 싱가폴은 국제주택포럼(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using and Planning : 

IFHP)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주택정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임. 공동 활동(joint 

activities)로 추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

  -  (인도네시아) 인도네시아 Earoph 와해로 인하여 현재 공식 회원국이 아닌 Club 상태임. 

Chapter로의 승격 노력이 필요하나 현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, 승격을 위한 지원과 

노력이 필요함. 

  -  (브루나이) 브루나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 출신의 건축가들은 EAROPH 필리핀 회원으로 

가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‘EAROPH 브루나이’ 조직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

  - (회원국 유치 방안) 회원국 유치를 위해 현재 EAROPH 규칙 등을 점검하고, 변경이 필요할 

경우 변경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 

⚬ EAROPH 사무국 행정 지원 관련 

  - 현재 EAROPH 사무국의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행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

  -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며, 단순한 행정인력 부족의 문제가 아님 

  - EAROPH 호주에서 행정 지원이 가능하지만, 사무국(말레이시아)가 해결해야 할 문제 

  - EAROPH 활동소개 및 홍보를 위한 웹사이트 운영, SNS 활동, 웹 디자이너 고용 등도 필요. 

우선, 인턴을 고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 하는 것이 중요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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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EAROPH 사무국 활동(‘18년~’19년) 보고 

  - 현재 사무국 인력 보강 등 사무국 활동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, 사무국 활동 지원이 

충분한 상태가 아님 

  - 사무국(말레이시아 소재)과 EAROPH International 회장은 매달 Skype 으로 미팅을 개최하고 

있으며, 사무국 위원회 미팅을 1회 개최하였음. 

  - EAROPH 집행위원회(EXCO Meeting)와 운영위원회(Council Meeting)는 구분되어야 할 

필요가 있으며, 회의록과 참석자는 구분될 필요가 있음, 국가별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확정하는 

것이 바람직 

  - 향후 회원국 유치 등 주요 안건 발생 시 분기별로 Skype 미팅 등을 제안할 예정 

⚬ 각 회원국 주요 활동 보고 

  - (호주) 정부 보조하면서 젊고 역량 있는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노력 수행 중, 향후 EAROPH 

운영진 구성을 위해 임원 등을 선임할 예정, 호주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(fund)받기 위해 

노력 중, 호주 활동 중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은 역량강화사업임

  - (일본) 회원 유치를 위해 노력 중, 회원 대부분은 개인 자격으로 참여, 일본은 기후변화로 

인해 재해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있으며, 재해로 인해 첨단과학기술 관련 산업이 피해를 

받아 회복하는데 많은 시일이 필요

  - (말레이시아) 현재 Malaysian Institute of Architects(PAM)가 지부를 운영 하고 있으며, ’세계도시

포럼(WUF 7, ‘18년 2월) 개최 등 아시아 활동의 중심으로 역할하고 있음  

  - (필리핀) 대부분의 회원들은 건축가이며, 회원 증가 중, 네팔, 부판, 파키스탄, 브루나이 등을 

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 

    ※ 개인 회원(98명(‘18년) → 137명(’19년), 기관 회원(7개(‘18년) → 15개(’19년) 

⚬ EAROPH 한국 지부 2018-19년도 활동보고 

  -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(GDPC) 활동인 교육·연수,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석, 공동연구를 

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활동 수행 

  - (교육·연수) ADB, UNESCAP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연수 수행 

  - (공동연구) 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(’18년 11월~‘19년 7월), 베트남 도시홍수 예방대책 

시스템 개발(’18년~‘20년) 등 

  - (MOU) 베트남 도시농촌연구소(VIUP)(’18년 3월),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원(VIDS, ’18년 5월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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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(국제워크숍) 한국 국토발전 모델의 성찰: 국제개발협력에의 함의(‘19년 8월), UN-HABITAT 

총회 참석(’19년 5월) 등 

  - (질의응답 및 의견) 국제기구와의 다양한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지부로 타 지부의 귀감이 

될 것으로 보임 

▲ EAROPH 한국지부 활동보고 : 교육연수 ▲ EAROPH 한국지부 활동보고 : EAROPH 협력

⚬ EAROPH 사무국 재정(‘18년) 보고  

  - 말레이시아 정부 지원(5만불)로 재정적으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음. 

  - 사무국 직원 채용 전까지는 기존 사무국 운영 멤버인 빈센트가 전일제(full-time)로 근무할 

예정이며, 재정 보고와 관련된 사항은 이메일로 공유할 예정 

⚬ 하위 분과 위윈회(Sub-Committee) 운영 

  - (목적) SDGs 이행을 위해 EAROPH 회원국 간 지식 및 기술 공유 

  - (주제) SDGs, 저렴주택, 기후변화 및 도시방재, 포용 및 사회정의, 스마트시티 등으로 구성

  - (국가별 담당) 각 주제별 국가 분담(안)은 다음과 같으며, 국가 당 1개 주제 이상은 참여하는 

것을 장려함. Co-chair도 가능 

    · (SDGs) 호주 (※호주는 SDGs 달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집중할 예정) 

    · (저렴 주택) 말레이시아 (인도네시아, 싱가폴) 

    · (기후변화 및 도시방재) 일본, 호주 

    · (포용 및 사회정의) 필리핀, 파키스탄  

    · (스마트시티) 한국, 말레이시아 

 - 하위 분과위원회 Terms of Reference(TOR)를 확인하고 11월 첫 주 까지는 확정 짓는 것이 

바람직 

※ [첨부 2] EAROPH 하위 분과위원회 TOR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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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내년 EAROPH 세계대회(World Congress) 관련 논의 

  - (장소 및 일정) 필리핀 New Clark City 내 Quest 호텔 / 9월 30일~10월 4일 

  - (진행상황) 현재 세계대회 운영을 위한 모더레이터, 발표자 등을 섭외하고 있음. EAROPH 

필리핀에서 운영 중인 sns 에 진행상황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 

  - (기타) 등록비는 약 150$ 정도로 예상하고 있음 

⚬ 신규 회원국 보고(파키스탄) 

  - (파키스탄) 파키스탄은 현재 1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대부분 건축가와 계획가로 

구성, 정부단체, 비정부단체 등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음 

  - (네팔) 네팔은 6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음, 향후 네팔도 공식적으로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

파트너십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  

▲ 제 52회 EXCO Meeting 참석 ▲ EAROPH 한국지부 활동보고 사진 

▲ 제 52회 EXCO Meeting 참석 ▲ EAROPH 회원국 단체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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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EAROPH 본부 대표단과의 업무협의회 
□ 일시 및 장소: 2019 10. 14(월) 17:00 / Spice 컨벤션 센터 Function Room 8 

□ 참석자

⚬ Mia Davidson (EAROPH 회장), Thirilogachandran Shamugasundram (EAROPH 사무총장), 

Vincent Micheal Patrick(EAROPH 본부) 등 관계자 3인 

⚬ 국토연구원 :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내용

 ⚬ EAROPH 한국지부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(GDPC) 활동사항 안내 및  GDPC를 거점으로 

한 추후 연락 방안 및 과제 발굴 가능성 논의 

  - 현재 EAROPH 호주는 SDGs 이행을 위한 교육·연수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

공유,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상호 간 지식·기술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

 ⚬ 국토연구원 GDPC에서 운영 중인 교육·연수 프로그램 공유 요청 및 EAROPH와의 협력방안 모색 

 ⚬ EAROPH 한국지부 회원 명부 및 운영진 변경에 관한 자료 작성 및 송부 요청 필요 

  - (한국지부 운영진) 강현수 원장(부회장), 박세훈 소장(임원), 박미선 연구위원(간사) 등 국토연구원을 

중심으로 한국지부를 운영하고 있음  

3. 제7회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도시포럼(APUF 7) : 개회식 및 기조연설 
□ 일시 및 장소: 2019 10. 15(화) 09:00 / Spice 컨벤션 센터 Grand Ballroom 

□ 참석자

⚬ Chow Kon Yeow(페낭 주 정부 장관), Hajah Zuraida Kamarnuddin(말레이시아 주택부 장관), 

Armida Salsiah Alisjahbana(UN-ESCAP 사무총장), Datuk Yew Tung Seang(페낭 시정부 시장), 

Maimunah Mohd Sharif(UN-Habitat 사무총장), Josaia Vorequ Bainimarama(피지 국무총리) 등 

다수(약 5천여명)   

⚬ 국토연구원 :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내용

⚬ 환영사 1 : Datuk Yew Tung Seang (페낭 시정부 시장) 

  - 페낭 시를 살기 좋은 도시(liveble city)로 만들기 위해 10년 전부터 저탄소도시를 위한 노력 

수행하고 있음. 플라스틱 용품 사용 자제, 자전가 타기 캠페인,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, 나무심기 

등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있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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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환영사 2:  Maimunah Mohd Sharif(UN-Habitat 사무총장)

  -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계획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

있음. SDGs, NUA 이행을 위한 지식과 혁신적인 기술을 강조함

⚬ 환영사 3: Armida Salsiah Alisjahbana(UN-ESCAP 사무총장)

  -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약 60% 진행, 통합적인 도시계획 중요, 자연 친화적인 개발방식과 

개발을 위한 혁신적인 파이낸싱(financing) 도입을 강조함. 

⚬ 환영사 4: Hajah Zuraida Kamarnuddin(말레이시아 주택부 장관) 

  - 도시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계획이나 디자인이 전부가 아님, 커뮤니티 정책과 

액션플랜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함 

⚬ 기조연설 : Josaia Vorequ Bainimarama(피지 국무총리) 

  - SDGs 이행을 위해서는 도시 중심부(urban center) 역할이 중요, 대부분의 도시 중심부는 해안가에 

입지해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해안가 도시들은 자연재해에 취약함. 

  - 적절한 도시계획, 혁신, 지역적인 사고 등으로 SDGs 이행에 기여할 수 있음 

▲ Datuk Yew Tung Seang(페낭) 개회사 ▲ APUF 7 개회식 전경  

▲ Josaia Bainimarama(피지) Keynote Speech  ▲ 개회식 Speaker 단체사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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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7회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도시포럼(APUF 7) : 도시 혁신(Urban Innovation)
□ 일시 및 장소: 2019 10. 15(화) 13:00 / Spice 컨벤션 센터 Center Stage 

□ 세션명 : Achieving the 2030 Agenda and implementing the New Urban Agenda

    – Strengthening Urban and Territorial Planning Capacities in the Asia the Pacific Region 

through the Spatial Planning Platform(주최 : 일본 국토교통성) 

□ 참석자

⚬ Junichi Fujino(Institute for Global Environmental Strategies: IGES, 선임연구원), Ritsuko 

Yamazaki-Honda(일본 국토교통성, 국장), Bernhard Barth(UN-Habitat 아시아·태평양 지역사무소 

직원), Yoshinobu Fukasawa(Nishi Nippon 철도회사, 직원) 등 관계자 참석 

⚬ 국토연구원 :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논의내용 

⚬ 일본 국토교통성의 국토·도시 분야 국제협력사업(Ritsuko Yamazaki-Honda, 일본 국토교통성)

  - (교육·연수) 일본 국제협력단(JICA)과 협력하여 교육·연수 프로그램 운영(6주 프로그램) 등 

  - (국제세미나) 스마트시티 또는 PPP 관련 WUF 2020 사이드 이벤트 개최예정 등  

  - (개도국 지원) 국토·도시 분야 개도국 정책지원 수행 

    · (캄보디아) 캄보디아 M,LMUPC- 일본 국토교통성(MLIT) 간 정책대화(‘19년 9월)

    · (미얀마) 미얀마 건설부(MoC)-국토교통성(MLIT) 간 정책대화 및 스터디 투어(‘19년 2월) 

    · (몽골) OECD 국가도시정책(National Urban Policy) 통한 정책지원 

    · (기타) 국토계획 분야 JICA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 등 수행 

⚬ UN-Habitat 아시아·태평양 사무소 사업 소개(Bernhard Barth, UN-Habitat 아시아·태평양 사무소) 

  - 국가도시정책(NUP) 지원 시 기후변화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. 이를 위해 

기후변화 주제를 NUP 내에 주류화(mainstreaming) 하고자 함  

  - 유엔 해비타트는 솔로몬 군도의 NUP를 지원하고 있음. 솔로몬 군도의 경우 도시화가 급속하게 

진행되고 있으며,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재해에 취약 

   ⇒ 솔로몬 군도의 NUP는 총 6개 장(chapter)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 취약성을 중요하게 

인식하여 매 장마다 기후변화 주제와 관련된 action을 추가함 

  - 필리핀의 경우, 지역 개발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

있음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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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일본 도시철도 사업 소개 및 개도국에의 적용 방안(Yoshinobu Fukasawa, Nishi Nippon Railroad) 

  - 일본의 도시재생(urban renovation)에서 철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(‘80년~’95년), 철도가 

‘87년 민영화 되면서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역과 주변 지역을 

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됨 

  - 일본 도시 철도 경험을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유사점, 차이점, 기회, 가능성 

등을 고려해야 함 

  - (유사점) 현재 아시아 개도국의 빠른 경제성장, 주택에 대한 수요 급증, 중산층 증가 등은 

일본의 60~70년대와 유사 

  - (차이점) 자동차 산업의 발달여부(pre-motorization/post-motorization) 

  - (기회) 정부의 PPP 사업 육성, 대중교통(철도) 육성을 위한 ODA 자금

  - (가능성) 일본의 정책경험 공유, 외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

⚬ SDGs달성을 위한 지방정부 중심의 변혁(Junichi Fujino IGES, 선임연구원) 

  - SDGs, NUA, 센다이 프레임 워크 등이 국제사회에 발표되면서 국가리뷰를 제출하도록 장려하고 

있음. 하지만, 지방정부가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

  -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일본 IGES 연구소는 Voluntary Local Review(VLR: 자발적 지방리뷰)을 

통해 일본의 지방정부 3개(시모카와 타운(후쿠오카), 토야마 시(토야마), 기타규슈(후쿠오카)) 

지원하고 있음 

  - 또한 지역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·경제·사회적 차원의 통합적 대응을 위해 CES(Circulating 

and Ecological Sphere)을 통해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음 

▲ 일본 국토교통성 발표 ▲ UN-Habitat 아시아·태평양 지역사무소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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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제7회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도시포럼(APUF 7) : Deep Dive Discussion(토론) 
□ 일시 및 장소: 2019 10. 15(화) 16:30 / Spice 컨벤션 센터 Function Room 8  

□ 세션명 : Meeting the Asian Urban Challenges 

    – Where are we in the realization of localizing SDGs? (주최 : Citynet, IGES 등) 

□ 참석자

⚬ Jyoti Bisbey(UN-ESCAP 선임 인프라 전문가), Aisa Tobing (Citynet 부 사무국장, 자카르타 연구소), 

Datuk Mahadi(쿠알라룸푸르 시정부 자문관), Hendri Septa(인도네시아 파당 시 부시장), Jaime 

Paulo Mora(Citynet Program Officer), 한승현(Citynet Program Officer) 등 관계자 참석 

⚬ 국토연구원 : 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논의내용 

⚬ 세션 소개 및 안내(Jaime Paulo Mora, Citynet Program Officer) 

  - SDGs 및 NUA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

  - 이행을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를 파악하고 참여적 거버넌스 방법, 조직 등을 검토할 예정

⚬ SDGs 이행을 위한 UN-ESCAP 도시사업 소개(Jyoti Bisbey, UN-ESCAP 선임 인프라 전문가) 

  - 최근 UN-ESCAP은 UN-Habitat, UNDP 등 유관기관 등과 아시아··태평양 지역의 도시 

회복력, 국토·도시 계획, 도시재정 등을 주제로  “The Future of Asian & Pacific Cities” 

서적을 발간함 

  - SDGs 11 목표는 도시 및 거주지에 관한 세부 목표지만 타 SDGs 목표와 연결되어 있음

  - SDGs 이행을 위해서는 “지방화(Localizing)” 되는 것이 중요함. 국가계획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

지방 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함. 또한 SDGs의 중요한 가치는 “bottom-up” 접근 

   ⇒  SDGs 채택 시 각 국가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계획과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

선언한 바 있음. 하지만, 지방정부의 실제 이행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

  - 지방화(Localizing) 이행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접근, i)참여적이고 포용적인 과정 착수, 

ii)SDG 아젠다 수립, iii)SDGs 이행을 위한 계획 수립, iv)역량개발 및 펀드 조성, v)모니터링 

및 평가 등이 필요 

  - 현재 UN-ESCAP은 SDGs의 지방정부 이행을 위해서 5개 도시를 지원하고 있음 

   ※ Nadee(태국), Battambang(캄보디아), Ulaanbaatar(몽골), Naga(필리핀), Nasinu(피지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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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저탄소 도시를 위한 커뮤니티 구축: SDGs 이행(Aisa Tobing, Citynet 부 사무국장) 

  - 말레이시아는 SDGs 이행을 위한 지방화(localizing) 전략으로 저탄소 전략, 청정하고 효율적인 

에너지, SDGs 목표 간 협력 등을 프레임 워크(framework)로 설정 

  - 자카르타 시의 SDGs 이행을 위해 253개 지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개발하고, 온실가스 

배출을 감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% 감소하는 목표를 수립함.  

  - 말레이시아 캄퐁 지역을 대상으로 “Climate Kampongs”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, 본 

사업은 SDGs 의 다양한 목표 13(기후변화대응), 7(청정하고 효율적인 에너지), 17(파트너십 

및 협력), 1(삶의 질 개선) 등과 연결되고 통합됨 

  -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  

⚬ ASEAN 지역의 도시 도전과제 및 SDGs 의 지역화 : 참여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(Datuk Mahadi, 

쿠알라룸푸르 시정부 자문관)

  - 참여적 거버넌스는 제한적인 정부 재정에서 최적화된 대안을 도출하고, 시민이 필요로 하는 

정책을 제공하고,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채널로 의미가 있음. 또한 정부 프로젝트에의 소속감도 제공 

  - 하지만 참여적 정부는 시간 소요가 많고, 이해 관계자가 많아 복잡하며, 많은 회의를 필요로 함

  - 쿠알라룸푸르 시에서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도구(tool)로 포커스 그룹 토론, 타운홀 미팅(townhall 

meeting), 여론조사, 지역사회 참여(community engagement)등을 사용하고 있음 

  - 쿠알라룸푸르 시는 참여적 거버넌스 실행을 위해 지속가능개발, 기후변화 등에 관한 담당 부서를 

따로 운영하고 있음  

  - 참여적 거버넌스의 좋은 예로 쿠알라룸푸르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농업(urban farming)이 

있음. 쿠알라룸푸르 내 약 30여 곳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

대응하고, SDGs 지역화를 현실화하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. 

▲ UN-ESCAP 발표 및 토론 ▲ Citynet 발표 및 토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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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EAROPH 지역 대표단과의 업무협의회 개최 
□ 일시 및 장소: 2019. 10. 15(화) 17:00 / Spice 컨벤션 센터 내 회의실 

□ 참석자

⚬ Edric Marco C. Florentino(EAROPH 필리핀 회장), Clinton Moore(EAROPH 호주), Takashi 

Yajima(EAROPH 일본) 등 관계자 3인

⚬ 국토연구원 : 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내용

 ⚬ EAROPH 한국 지부-EAROPH 필리핀 지부와의 협력 논의   

  - EAROPH 한국지부와 EAROPH 필리핀 지부는 ‘17년 학문 및 인력 교류에 관한 MOU체결 

  - 체결 이후 뚜렷한 성과가 없었으나, 국제 세미나 및 행사 개최 시 협력 희망 

  - 특히 내년 2월 개최되는 국제 컨퍼런스(‘20년 2월) 및 세계대회(’20년 10월) 

 ⚬ EAROPH 한국 지부-EAROPH 호주 지부와의 협력 논의 

  - 현재 EAROPH 호주 지부는 SDGs 및 NUA 관련 호주 국가적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고 

있으며, EAROPH 본부와의 교육·연수 프로그램 기획에도 관여 중 

  - EAROPH 내에서도 SDGs 하위분과위원회에서 교육·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할 예정   

  - 국토연이 보유한 국제기구와의 교육·연수 네트워크 및 프로그램 자료 등을 공유하기를 희망 

7. 제7회 아시아·태평양 지역 도시포럼(APUF 7) : 도시 회복력(Urban Resilience) 
□ 일시 및 장소: 2019. 10. 16(수) 11:00 / Spice 컨벤션 센터 Grand Ballroom 

□ 참석자

⚬ Shobhakar Dhakal(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교수, 태국), Rudolf Niessler(유럽연합 

선임 자문관, 벨기에), Dahilia Rosley(말레이시아 건축가 협회, 자문관, 말레이시아), 윤원태(국

제기후환경센터, 소장), Juliana Ding(Ramboll Environment & Health, 싱가포르) 등 관계자 참석 

⚬ 국토연구원 : 박세훈 소장, 유희연 책임연구원 

□ 주요 논의내용 

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분석방법(윤원태, 국제기후환경센터) 

  - 기후변화에 따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,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음. 이에 따라 재해를 분석하고 

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짐

  - 태풍 진로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컨센서스 기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, 가장 많이 활용되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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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모델은 미국 허리케인 센터(National Hurricane Center, NHC)의 단순평균모델이며, 한국은 

데이터베이스 기반 태풍 진로예측이라는 컨센서스 예측 시스템을 개발함

  -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가장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는 기관은 IPCC(Intergovernmental 

Panel on Climate Change)로 실무그룹(working group)을 통해 평가보고서를 발간 

  - 기후 선진국(미국, 영국 등)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산출하여 제공 

⚬ 자연 생태계를 활용한 도시 회복력 사례(Juliana Ding, Ramboll Environment & Health) 

  -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회복력(urban resilience)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(urban 

planning) 뿐만 아니라 환경, 에너지, 사회적 요소, 폐기물 등까지 확대필요(Scale-up)

  -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도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도시화가 급속하게 

진행되어 도시 서비스(폐기물, 상하수도 등)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임 

⚬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페낭 플랫폼(Penang Platform for Sustainable Urbanization)

  - 아태지역 SDGs 및 NUA 이행을 위해 페낭 플랫폼 설치, 향후 아태지역 시 시장(mayor)교육을 

위한 아카데미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중 

▲ 발표사진 I ▲ 발표사진 II 

▲ 유럽 IUC 부스 전경  ▲ 국토연 출장단 단체사진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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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록 1] EAROPH 운영위원회 및 기타 접촉 인사 명단 

구분  성명 소속기관/직책  이메일 

EAROPH 
호주

Mia Davison
EAROPH International 
/President 

Jane Stanley 
EAROPH Australia/ 
President 

Clinton Moore

Local Pathways Fellow 
/ Sustainable 
Development Solutions 
Network 

EAROPH
말레이시아 

Thirilogachandran 
Shamugasundram 

EAROPH International 
/ Secretary General 

Hj Ihsan Zainal 
Mokhtar

Malaysian Institute of 
Planners/President 

Vincent Michael 
Patrick 

EAROPH International/ 
Secretariat 

EAROPH 
필리핀 

Edric Marco C.  
Florentino 

E. Florentino + 
Associates / 
Architects 

Ana S. 
Mangalino-Ling 

JSLA Architects / 
Partner 

Marian Eileen T. 
Star Florentino 

United Architects of 
the Philippines 
/Architects

EAROPH 
파키스탄

Jahangir Khan 
Architects Regional 
Council Asia /Past 
President 

일본 

Risuko
Yamazaki-Honda 

MLIT / Director of 
Policy Planning Office

Junichi Fujino 
IGES / Principal 
Researcher 

UN-
Habitat 

Bernhard Barth 

Regional Office of 
Asia and the Pacific /
Human Settlement 
Officer 

한국 안진애
주말레이시아 대사관/
국토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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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록 2] EAROPH 하위분과위원회 TO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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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록 3] 출장자 항공권 

 1) 박세훈 소장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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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) 유희연 책임연구원  




